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2021년 1월 24일) 

Ομιλία 24.1.2021 Κύριε ελέησον 

성찬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예식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가장 많이 드리는 청원 기도는 "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성찬예배나 각종 성사들, 만과, 조과 등 여러 예배에서 집전자가 "주님께 기도드립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예배의 내용에 따라 '주여, 불쌍히 여

기소서'를 한 번 할 때도 있고, 세 번 혹은 열두 번 심지어 사십 번을 연속으로 하기도 합니

다. 

 

이때 ‘불쌍히 여기소서’, 또는 같은 뜻으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

요?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를 동사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웃이 고통을 겪거나, 어

떤 것이 부족하다고 호소할 때 그들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느낌은 우

리로 하여금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동기 부여를 합니다.  

 

‘자비’란, 거룩한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에게 절

대적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겸손하게 주님께 요청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선하시고 자애로우신 하느님께서 가

장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겸손

하게 간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를 수없이 반복하는 이유

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타인 곳곳을 다니실 때 만났던 맹인과 나병 환자와 장애인 등 수

많은 병자가 주님께 간곡히 외쳤던 말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들은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

니다. 그저 짧게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며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비

로우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마태오 15,22-28; 마태

오 17,15-18; 마르코 10,47-52; 루가 17,13-14 참조) 그러므로 우리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를 건성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간청한다면 주님의 거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또한 성당에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를 사용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성찬예

배는 집전자인 사제나 혹은 주교가 홀로 거행할 수 없습니다. 신자들도 연극을 보는 관객처

럼 성찬예배를 그저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예배를 ‘리뚜르기아’라고 하는데 ‘행하다’라는 

‘에르고(ergo)’와 군중이라는 ‘라오스(laos)’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성찬예배는 주교와 사제와 

보제가 신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당에 들어온 신자는 모두 함께 성찬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집전자가 연도를 마무리하면 신자는 ‘아멘’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사제가 ‘모든 이에게 평화’

라고 축복하면 ‘또한 사제에게도’라고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집전자가 "주여, 우리에게 평화

를 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연도하는 것은 신자에게 하느님의 평화가 임하

고, 영혼에 구원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하느님께 드

리는 이 연도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응답하며 사제의 권고에 호응하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의 의미는 '주여, 당신의 자비와 은혜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



리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연도에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응답합니다. 따라서 성가대뿐만 아니라 신자 모두가 "주여, 불쌍히 여

기소서"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응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자는 실제로 공동 예배에 

참례함으로써 영적으로 유익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를 그저 습관처럼 

응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서에 나오듯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하여 기적을 받은 이야기를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기도는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교부들이 교회 초기부터 짧은 예수 기도를 드린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유일한 간청

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정교회 수도자들이 끊임없이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로가 권고한 "늘 기도하십시오"(데살로니카 전 5,17)라는 말씀을 따

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도는 수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

해 따뜻한 사랑을 갖고 그분을 생각과 마음에 간직하고 싶어하며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모두 다 적용됩니다. 성 포르피리오스 수

도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천천히, 

겸손하게, 신성한 사랑과 갈망을 가지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자주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주님

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현존을 느낌으로서 자주 주님과 대화하기를 갈망

한다면, 이 짧은 기도가 문제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1-2분 정도라도 충분합니다. 이 기도는 



말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어떤 시간이라도, 어떤 순

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더라고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를 

올리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 기도를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특별

히 어려운 시간이 닥칠 때,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이 기도를 올립시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놀라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